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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억 아닌 추억

이유준

1학년 때부터 6학년이 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다. 우린 

4년 동안 같은 반이었고 매일 만나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늘 즐거운 

시간을 보냈다. 여러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지만 가장 마음이 

통하는 내 친구 “우승현”에 대해 추억하고 싶어 이 일기를 쓴다.

1학년 꼬맹이 시절 우리는 영어 수업을 받으러 가며 장난치다가 

다툰 적이 있었다. 그 계기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서로 잘 몰랐

던 그때에는 투닥투닥 많이 다퉜다. 그러면서 정이 들었다. 비슷한 

점이 많고 대화가 잘되는 친구였다.

우리는 축구를 사랑했다. 매일 만나 지난밤 열렸던 해외 축구 경

기 브리핑을 시작으로 때론 감독이나 코치가 되어 전술을 짜고 노트

에 그리며 시간을 보냈고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에 나가 종이 공을 

만들어 축구를 했다. 러시아 월드컵이 한창일 때 친구와 나는 골 장

면을 재현하며 유명한 축구 선수 흉내를 내면서 운동장을 누비고 다

녔다. 가끔 선생님들께 종이 공을 뺏기고 혼날 때도 있었지만 그 또

한 즐거웠다.

 •　초등학생 글솜씨 분야 기행문 또는 일기 부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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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3학년 스포츠 데이 행사에서 친구와 내

가 줄넘기 대회에서 우승한 일이다. 우리가 양 끝에서 줄을 돌리고 

그 사이에 다른 친구들이 한 명씩 들어와서 뛰는데 다시 생각해도 

엄청나게 소름 돋는다. 줄넘기 돌리기 합이 너무 잘 맞은 우리는 반 

친구들이 모두 들어와서 뛰게 했다. 반 친구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

은 기억이 생생하다.

5학년 때 구기 대회에서는 회장인 그 친구와 체육부장인 내가 합

심해서 발야구, 피구 등 모든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 우승 트로피

와 MVP를 같이 들었다. 운동을 하면서 친구와 호흡이 너무 잘 맞아 

서로 발전할 수 있었다.

어느 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친구가 나에게 청

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. “유준아, 나 영국으로 유학 간다.” 이 한

마디에 나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. 실감이 나지 않았다. 믿고 싶지 않

았다.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 걸 꾹 참았다. 친구의 말을 들으며 

표정을 살폈다. 아쉬움과 괴로움이 교차한 듯한 표정이었다.

우린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아

는 사이다. 직감적으로 친구가 아주 힘들게 결정했구나를 느꼈다. 

부모님이 결정한 일인지 친구가 스스로 결정한 일인지 물어봤다. 처

음엔 부모님께서 제안을 했고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고 했다. 역시 

내 친구 멋지다고 속으로 생각했다. 나였으면 그렇게 결정했을까? 

아마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 같다. 슬픔도 잠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

터 생각해 보기로 했다. 가지 말라고 붙잡아 볼까, 아니면 엄마한테 

나도 유학 가고 싶다고 졸라 볼까, 여러 생각 끝에 나는 친구가 떠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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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9월 3일 전까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.

우리는 매일 같이 만나 축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풋살장에 가서 신

나게 축구를 하고 또 공부 이야기,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다.

영국에 있는 기숙 학교에 입학하는 친구에게 나는 용기를 주고 싶

었다. 문화적인 차이와 인종 차별을 이겨 내는 법과 외롭고 두려움

을 없애는 법 등을 필기해서 친구에게 줬다. 출국 전날까지도 우리

는 마음을 나누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다. 내

년 여름 방학 때 영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나는 친구와 꼭 만나 토

트넘 축구 경기를 같이 보기로 약속했다.

그리고 방학 때마다 꼭 보러 나온다는 친구 말에 손가락 도장을 

꾹꾹 찍었다.

친구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뤘

으면 좋겠다. 그러면 나도 좋은 영향을 받아 내 할 일 열심히 하며 학

교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. 여전히 슬픔과 응원하는 마음이 오

락가락한다.

보고 싶다. 내 친구!




